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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5월 17일

안산환경재단, '멸종위기 식물 ‘매화마름’ 이식 성공
g-enews.com/ko-kr/news/article/news_all/20240517132016349201e71a555b_1/article.html

이미지 확대보기
안산환경재단은 지난 2023년 4월경 안산신길2지구에서 안산갈대습지로 이식된 30여 개체의

매화마름이 올해 개화에 성공하며 안정적으로 생육하고 있다. 사진=안산환경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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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환경재단은 지난 2023년 4월경 안산신길2지구에서 안산갈대습지로 이식된 30여 개체
의 매화마름이 올해 개화에 성공하며 안정적으로 생육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.

매화마름은 오염되지 않는 습지에서 4월에 꽃을 피우는 수생식물로 예전에는 논에서 흔히
볼 수 있었으나, 농약사용 등에 따른 환경 파괴로 인해 찾아보기 힘든 지금은 환경부 지정
멸종위기 2급 야생식물로 지정되어 있다.



이번 이식은 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’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
조 제1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며 진행되었다.

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재단 박정원 박사는 “지난해 안산갈대습지로 이식된 30여 개체의 매
화마름이 대부분 생존하여 개화했고, 같이 이동된 매토에서 종자가 발아된 것을 확인한바,
대체서식지에 정착이 성공적”이라며 “표토의 잡풀을 제거하고 기존의 생육지와 비슷한 환
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박현규 재단 대표이사는 “안산갈대습지는 매화마름 이외에도 27종의 멸종위기종이 관찰된
만큼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생태보전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, 매화마름의 보전을 위
해 정성을 다하여 안정화되면 시민들이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서식지를 개방할 예정”이라
고 말했다.

한편, 과거 안산지역 주변의 매화마름 이식 사례는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
티 동서진입도로에 사라질 위기의 매화마름을 지키기 위해 태안군 천리포수목원 내로 이
식한 사례가 있으나 같은 도시 내에서 이동식재하여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
특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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